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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로서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지지를 받는 가운데 그 중요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

된 논지는 언어는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언어의 유창성이란 그 언어가 사용

되는 문화에 근거하지 않는 한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겠다

(Brown, 2000; Moran, 2001).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이 강

조되면서 영미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외국어로서 영어

를 교육함에 있어 문화교육의 중요성 재고, 문화교육 모형 개발, 그리고 간접경험으

로서의 문화경험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 효과에 대한 기대에 반해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발표된 문

화교육에 대한 연구물은 문화교육의 중요성, 그에 대한 인식, 혹은 문화지식 향상에

관한 것이거나 문화교육 지도안에 그치고 있다. 국외의 연구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문화교육이 실제 언어능력을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Herron, Cole과 Corrie(2000)가 향후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문화교

육이 실제 언어습득을 향상시키는가를 규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제안은 시사점

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는 문화교육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방법 면에 있어서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중심 자원이 되는 웹과 연계한 문화교육이라는 논

제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로서 보다 활발하게 다루어져야 할 시기에 있

다.

현재의 영어교육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이루어짐으로써 EFL 상

황 하에서 간접경험으로써의 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은 최상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웹상에는 풍부한 문화정보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

능과 함께 제공되어 학생들이 교실이나 책에서 탈피하여 풍부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문맥 안에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접함

으로써 효과적인 교육환경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실제 대학 영어수업에서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실행하여 나타

나는 학습의 효과들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첫째, 웹을 활용한 문화

교육이 문화지식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언어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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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논제에 있어 많은 언어교육학자들이 문화란 삶의 방식이다

(Brown, 2000; Finocchiro & Bonomo, 1973; Moran, 2001; Rivers, 1981)라는 데에

동의한다. 문화가 삶의 방식이며 사회맥락 안에서 일련의 실행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화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한다(Kramsch, 1993)라는 견해와 언어

와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80%가 문화에 의해 결정되며

20%만이 개인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Simons, Vazzques & Harris, 1993)는 주장

은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불문하고 외국어 교육은 문화적 이해를 수반한다는 의식

은 존재해 왔다. 이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고 언어는 문화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Sapir(1931)의 언어 결정론부터 1960년대를 거치면서 언

어학습은 곧 문화학습이며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곧 그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라

는 인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후 1980년대 초반 Canale와 Swain(1980)이 화자의

언어적 메시지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그 메시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의도까지 포함한 것을 의사소통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학습

법에서 문화교육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를 사

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배경지식과 그 문화의 저변에 깔린 가치체계의 이해

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정동빈(2002)은 교실에서의 영어수업은 언어의 사용과 기능을 가르치는데 국한

하지 않고, 영어권 나라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 양식, 생활 태도에 대한 이해가 동반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외국어 교육은 언어적 이해와 문화적 이해로 구성되어 있어

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원(2000)은 어느 한 사회나 민족에 의해 창조된 문화는 그

사회와 민족이 소유한 언어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언어는 문화의

상징적 안내자로서 제 2언어 학습은 곧 제 2문화 학습이라고 설명한다. 임병빈과

구소영(2005)은 언어에서 문화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동시

에 가르치는 것이 외국어 교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데, 언어교육

의 궁극적 목적이 목표언어를 통한 성공적 의사소통능력이라 할 때, 영어수업에서

의 문화교육을 영어능력 향상으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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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영어에서 문화교육 현황

오늘날 영어는 국제기구 공식 언어의 85%를 차지하고 국제 스포츠 행사는 물론

국제 학술대회를 위한 안내 책자나 논문집 발간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로서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사항을 토의하고 협의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박약

우, 2004). 영어의 위력이 증대됨에 따라 대학생들은 영어를 자신들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그리고 차별화된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시각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 자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고등

학교의 입시 위주, 혹은 대학에서의 교양영어에서 일반적인 영어학습 목적(EGP:

English for the General Purpose)을 위한 교수법 위주로 한 결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영어수준은 영어의 의사소통기능을 요구하는 실무현장에서는 국

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황혜진, 2001).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언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화적 배경지식과 그 문화의 저변에 깔린 가치체계

의 이해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과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문화교육

을 통한 영어교육은 보다 강조 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래의 여러 연구에서 나타

나 있다.

정동수와 김해동(2001)은 대학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교양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욕구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교과목 수강동기에 대해

앞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답 다음으로 영어문화를 접하고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욕구를 표함으로써 영어교육을 통한 문화적 경험에의 기대를 드

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동수와 김해동(2001)은 교양영어는 학생들의

욕구에 따라 영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 하

나로서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 영어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수

업시간에 접하게 하거나 문화과목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정순(2002)도 영어 관련과목 중에서 확대 개편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영미

문화 관련 과목을 들고 있다. 조정순은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라는 논문에서 영어의 네 가지 기술과 문법에 대한 과목 이외에 영어 관련과목을

개설할 필요에 대해 교수의 71%, 학생의 69%가 공감하였으며, 이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과목이다 라는 결과를 내 놓았다.

위의 두 연구가 영어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욕구에 대한 연구조사였다면,

이병민(2003)은 대학의 학부 교과과정 전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이 영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 구조적으로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및 비영어

권 대학 영어 관련학과 학부 교과과정 비교 연구라는 조사를 통해 교육대학을 제외

한 우리나라의 33개 주요 대학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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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비영어권 9개국(핀란드, 스웨던,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독일, 네

델랜드, 중국)의 33개 대학의 영어 관련 학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문적인 내용인

교과목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영어 관련학과에서의 문화나

사회 및 역사와 관련된 교과목은 전체 과목의 0.8%에 그치는 정도로 전혀 개설되

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었으며, 겨우 1-2과목 정도 개설된 경우도 일부대학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과 많은 유럽대학의 경우 10%에서 20% 정도의 과목

들이 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병민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권 전

문가로서 다양한 문화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여러 나라 대학에서의 언어와 문화교육 간의 현실

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영어교과과정에서의 문화교육의 현실은 교양

과목에서나, 영어 관련학과에서나 총체적으로 미흡하며 그 결과 학생들의 문화교육

에의 욕구로 표출 되었듯이 대학영어에서의 문화교육은 더욱 확대,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문화교육 방법으로서의 웹

최근 들어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World-Wide-Web의 등장은 학습을

위한 실제적인 자료를 누구나 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였다.

Brown(1999)은 www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실이라 할 만하며, 전 주제에 걸

쳐 영어로 된 정보가 가득한 웹 사이트는 제 2언어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

고 진정한 자료들의 엄청난 보고라고 말한다. 특히 웹상의 자료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어 풍부한 영어교육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영어교육에서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은 학생들이 학습동기 및 흥미유발과 더불어 영미권 문화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점차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EFL 상황에서 학

생들이 웹을 통해 목표언어의 문화에 참여 할 수 있고 교실이나 책에서 탈피하여

실제언어가 사용되어지는 문맥 안에서 언어사용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다며 문화교

육에서 웹의 활용을 권장할 만하며(Moras, 2000) 영미 문화적 맥락에서 흥미롭게

교수․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정동빈, 2003).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 효과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 대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웹이 시․공간의 제한을 극복한 영어 및 영어권 문화 학습에 도움이 되었고(윤진

섭, 1999),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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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권청자, 2002), 인터넷을 활용한 경우에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강혜순, 2000), 웹 활용 교육이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정현준, 1999)임을 볼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Jonassen, 1996; 강인애, 2002)를 근간으

로 하는 영어수업에서의 웹 사용은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 스스로 학습에 주

도권을 가지고 웹상의 많은 자료들을 선별하여 학습의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게

하는 장점이 있다(정동빈, 2005). 또한 정보 기술의 발달이 만든 새로운 교육 패러

다임으로서의 웹 활용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처리기술을 갖추도록 하여 생

활에서 도움이 되는 학습 기술이나 직업을 위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동기유발 측면이 강하여(Muehleisen, 1997) 의미 있고 실제적인 교육경험

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볼 때 영어교육에서 웹 사용은 실제적

인 문화경험을 제공하는 유용한 매체로서 새로운 문화 교수․학습 안을 만들어 가

는데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 연구 계획

본 연구는 2004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15주로 된 한 학기 전체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의 환경이 된 어학 실습실은 모든 컴퓨터가 개별적인 웹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교수자가 실행하는 것을 학생들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바대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본 연구가 의도하는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실행하기에 매우 적절

하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실험에 참가한 양 집단의 언어능력에 대한 동질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세 번째 수업부터 중간고사 전 수업까지

는 실험반과 통제 반 모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전통적 구두 설명방식의 문화교육

을 하였다. 이는 실험반 학생들에게 양 방법을 모두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후 학기 말까지 7차례에 걸쳐 통제 반은 중간고사 이전과 동일한 구두설명 방식

으로, 실험 반은 웹을 사용함으로써 집단간 문화교육 방법에서 차별화 하였다. 문화

교육 후에는 문화교육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 주 언어능

력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는 문화교육 내용이 주마다 다른 때문이다. 반면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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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테스트는 학기말에 한차례 하였다. 여기에는 7주간의 문화교육으로 학습한 문

화내용 전체를 출제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개 반 총 75명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1학년 대상 3학점 교양영어 선택과목으로서 시청각영어

를 수강 신청한 학생이며, 40명이 정원인 본 과목에 수강 신청함으로 자연스럽게

분반된 A반을 실험반(38명: 여학생 29%, 남학생71%) B반을 통제반(37명: 여학생이

30%, 남학생70%)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 절차

연구에 사용된 교재는 MacGraw-Hill 사에서 비디오 영어교재로 제작한 Connect

with English Video 1 이다. 연구자는 시청각 영어수업의 일부로, 매 주 학생들에

게 비디오 영상물을 시청토록 하는 것과 더불어 그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내용을 교

육한 후 나타나는 여러 효과들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 차시 시청하게 될

비디오 영상물에 반영되어 있는 미국 문화내용들을 선별하였으며, 구체적 실험절차

는 비디오 시청과 문화교육, 테스트, episode 내용 확인, 영어표현 학습 등이 순차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실험 시, 실험반과 통제반 두 집단은 동일한 절차를

거치나 문화교육에 있어 통제반은 전통적 구두설명방식으로, 실험반은 학생 스스로

웹을 통해 문화내용을 찾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통제반은 교수 중심 교수, 즉 문화

내용을 영어내용과 함께 교수자가 구두로 설명을 하며, 실험반은 학생 스스로가 웹을 활

용해 문화내용을 찾아서 공부하는 학습자 중심 학습이 되도록 실험 설계하였다. 실험반

의 웹 활용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해당 문화내용을 담고 있는 웹 사이트를 선택하였

으며, 매주 과제지를 준비하였다. 과제지에는 학습하게 될 문화내용과 그에 관련된

웹 사이트, 그리고 문화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과제지는 모든 학생들

에게 배분하며 스스로 웹을 검색하여 문화내용을 읽고, 문제를 푼 뒤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화교육 후에는 언어능력 테스트를 한 뒤 테스트지를 회수하였다. 과제활

동을 포함한 실험반의 문화교육은 웹 기반 문화 교수․학습 모형을 따른다. 정동빈

과 김주은(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웹 기반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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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웹 기반 문화 교수․학습 모형(정동빈과 김주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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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테스트지이며 연구 목적에 따라 언어능력과 문

화지식 테스트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문화지식 테스트는 실험 기간 동안 교육한

문화내용을 모두 출제하였으며, 피험자가 문화내용을 묻는 테스트임을 알지 못하도

록 episode와 관련된 문제(distracter) 7개를 첨가하여 30문제로 구성하였다. 언어능

력 테스트는 episode의 전체 스크립트 중에서 일부를 빈칸으로 구성하여 테스트지

와 함께 나누어 주고 실시했다. 본 시청각영어는 교과목의 특성상 듣지 않고 보기

만하여도 이해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언어능력을 이해도와 영어 표현능력으로 분리

하였다. 이해도 테스트는 true or false 유형으로 출제하였으며 영어 표현능력 테스

트는 화면으로 episode를 보고, 또 들으면서 스크립트의 빈칸을 제시된 단어들 중

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채우는 문제와 역시 빈칸을 채우되, 제시된 단어 없이 피

험자의 표현의도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채워 episode 요약문을 완성케 하는 문제로

출제하였다. 언어능력 테스트지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언어능력 테스트지 구성

언어능력 유형 문제 수

이해도 True or False 12 문제

영어 표현능력 Fill in the blank
Choose the correct word 10문제

13문제
Write the appropriate word 3문제

총계 25문제

5. 자료 분석과 연구 도구의 신뢰도 분석

언어능력과 문화지식 테스트는 SPSS 10.0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신뢰도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크 알파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문화지식 테스트지 신뢰도

문화지식 테스트지 신뢰도는 7 개의 문화지식 이외의 선택지(distracter)를 제외

하고 수업에서 교육한 미국문화내용에 관련된 23문제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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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먼저 항목별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척도별 문항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문화지식 테스

트의 신뢰도는 .6492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지식 테스트지는 학생들이

학습한 미국문화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체로 신뢰할 만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문화지식 테스트지의 구성 항목과 신뢰도이다.

표 2

문화지식 테스트지 신뢰도

k items Alpha

23
1, 2, 4, 6, 7, 8, 9, 10, 11, 13, 14, 15, 17,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6492

2) 언어능력 테스트지 신뢰도

언어능력 테스트지가 평가도구로서 믿을만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항목별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각 영역별(영어 표현능력, 이해도)로 문항분석

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각 척도별 문항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adjusted item-total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 Purpura(1998)를 따

라서, 최초 25개의 문제 중에서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가 낮은 문제들을 제거

하고 신뢰도를 택하였다. 테스트 별로 제거된 문제는 있으나, 7차례의 테스트 중에

25문제 모두가 최소 한번은 포함되므로 총점 비교를 위한 문제에는 25개 문제, 전

부가 포함된다. 먼저 집단별 취득 점수를 총점으로 하여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7차

례 테스트의 총점 비교 시, 테스트 신뢰도 계수는 영어 표현능력에서 .9534, 이해도

에서 .9487, 그리고 이 두 영역을 합한 언어능력 테스트 신뢰도는 .9695로서 매우

신뢰할 만하다. 아래의 표 3은 총점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테스트지의 신뢰도이다.

표 3

언어능력 테스트지 총점비교 신뢰도

Domains k Alpha

영어 표현능력

이해도

언어능력

13

12

25

.9534

.9487

.9695

본 연구에서는 언어능력 향상에 미친 웹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밝혀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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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비교 외에 7차례의 테스트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였다. 테스트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삭제한 문제를 제외한 문제들로 결과를 내었으며, 7차례의 언어능력 테스트

중, 영어 표현능력 테스트의 신뢰도는 .6117에서부터 .7375까지 대체로 높았다. 이해

도 테스트의 신뢰도는 .3936에서부터 .6487로 영어 표현능력 테스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도 테스트의 신뢰도가 영어 표현능력 보다 낮은 이유는

문제 유형이 True or False 형태로, 이는 피험자가 답을 모른 다하더라도 답을 맞

출 확률이 50%나 되기 때문인 것이다. 문제유형이 지닌 이러한 약점에도 본 연구

의 이해도 테스트 신뢰도는 .5000 안팎으로 문제유형을 감안 할 때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 영어 표현능력과 이해도, 이 두 가지 영역을 합한 언어능력 테스트 전체 신

뢰도는 .6610에서 .7815로서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테스트하는 측정 도구로서 신뢰할

만하다. 각 episode 별 테스트지 신뢰도는 영역별, 문제 수, 신뢰도 계수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언어능력 개별 테스트지 신뢰도

episode Domains k Items Alpha

5

(10/27)

언어능력 20 .7499

영어 표현능력 12 1, 3-10, 23-25 .6932

이해도 8 12, 13, 15, 17-22 .6487

6

(11/3)

언어능력 20 .6995

영어 표현능력 12 1-8, 10, 23-25 .6999

이해도 8 11, 14, 16, 18-19, 20-22 .3936

7

(11/10)

언어능력 21 .7501

영어 표현능력 13 1-10, 23-25 .7222

이해도 8 11, 12, 14, 16, 18, 20-22 .4088

8

(11/17)

언어능력 19 .7328

영어 표현능력 12 1-10, 23-24 .6472

이해도 7 12, 15-19, 21 .4348

9

(11/24)

언어능력 16 .6610

영어 표현능력 12 1-4, 6-10, 23-25 .6188

이해도 4 13, 14, 18, 21 .5417

10

(12/1)

언어능력 19 .7815

영어 표현능력 13 1-10, 23-25 .7375

이해도 6 12, 14, 16, 19-20, 22 .4232

11

(12/8)

언어능력 19 .7117

영어 표현능력 11 1-10, 25 .6117

이해도 8 13-16, 18, 20-22 .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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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능력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전 실험반과 통제반의 언어능력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테

스트를 실시 한 후 t 검증을 시행하였다. 사전검사는 본 실험과 같은 형식으로 구

성하였다. 즉, 이해도와 영어 표현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해도 15 문항, 영

어 표현능력 측정을 위한 문항 25개 등 총 40문항으로 문항은 본 실험보다는 다소

많이 출제하였다. 사전 검사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언어능력 사전검사를 통한 동질성 검증 결과

영역 집단 n M SD t df p

이해도 실험반 36 10.08 3.557 -0.425 67 .672

통제반 33 10.42 3.052

영어 실험반 36 21.11 4.419 .606 67 .547

표현능력 통제반 33 20.48 4.417

위의 표에서 보듯, 이해도는 15점 만점에 실험반이 평균 10.8점, 통제반이 10.42점

으로 통제반에서 약간 높았으나 평균의 차이는 0에 가까웠다. 영어 표현능력에서는

25점 만점에 실험반이 평균 21.11점, 통제반이 20.48점으로 실험반에서 약간 높았으

나 이 역시 평균의 차이는 0에 가까웠다. 두 영역에 관한 t 값도 각각 -0.425와

0.606으로 0에 가까웠다. 이들 관측된 통계치들은 95%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즉,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05). 따라서 언

어능력에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임이 검증되었다.

2. 웹 활용 문화교육이 문화지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어수업에서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미국 문화지식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통적 구두 설명방식의 문화교육과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

후 통제반과 웹을 활용한 실험반의 문화지식 습득 결과를 비교 측정하여 보았다.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습득된 문화지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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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화지식 비교

영역 집단 n M SD t df p

문화지식 실험반 37 15.16 2.73 2.348 71 .022*

습득 통제반 36 13.31 3.90

(*p<0.05)

두 집단이 습득한 미국 문화지식을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에서 실험반이 통제반

보다 1.85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t 검증한 결과, 유의 수준 p가 0.022로 0.05

의 유의수준에서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문화

지식 습득에 있어 구두설명 방식보다 웹을 활용한 방식이 학습자의 문화지식 향상

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실제 영어교육의 최근 경향은 적절한 영어를 사용하여 과제를 완성하는 방법, 학

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익힌 영어 표현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거나 자신의 학습 결과물을 남에게 공개하고 다른 학습자나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

활동(김정렬, 2003)으로의 전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웹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기존

의 강의식 교수법과는 다른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Nunan(1988)의

제안과 웹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기존의 강의식 교수법과는 달리 학습목표 설정, 학

습책략의 선정, 그리고 학습 활동의 평가방법 설계에 있어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Bamberger(1999)의 주장과 통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웹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화내용을 검색케 하고 과제지에 기입하여 이후 교수자

와 동료 학생들과 토론하는 방식의 문화교육을 실행한 결과, 구두설명 방식의 문화

교육보다 문화지식 습득 면에서 높은 향상을 이루어 위의 이론들과 유관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학생들은 스스로 찾고 과제를 수행하며 직접 내용을 써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며, 결과물을 공개하고 동료나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지식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문화지식으로 유지하게 된 결

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웹 활용 문화교육이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1) 이해도에 미친 영향

영어수업에서 전통적 구두설명 방식의 문화교육보다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학

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7차례의 이해도 테스트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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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얻어진 점수를 모두를 합하여 총점을 내었으며 그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이해도 총점 비교

영역 집단 n M SD t df p

이해도 실험반 36 37.39 8.90 1.458 67 .149

통제반 33 34.30 9.50

두 반의 7차례 이해도 테스트의 총점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실험반이 37.39, 통제

반이 34.30으로 실험반 평균이 3.09점 높았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s.; p>0.05). 따라서 전체 총점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웹 활용 문

화교육이 구두 설명의 문화교육보다 이해도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 상 웹과 이해도와의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

하여 개별 테스트의 집단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각 episode

별 이해도 테스트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이해도 개별 비교

episode 집단 n M SD t df p

5
실험반 36 7.25 1.610 2.376 64 .021*

통제반 30 6.13 2.113

6
실험반 33 7.18 .882 .857 62 .395

통제반 31 6.97 1.110

7
실험반 29 6.82 .905 2.126 58 .039*

통제반 31 6.13 1.544

8 실험반 32 5.84 1.051 2.290 62 .025*

통제반 32 5.13 1.431

9
실험반 34 3.14 1.033 1.337 68 .186

통제반 36 2.81 1.091

10
실험반 34 5.27 .801 1.1618 67 .250

통제반 35 4.97 1,272

11
실험반 38 6.71 1.250 1.669 72 .099

통제반 36 6.14 1.67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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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업에서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전통적 구두설명 방식보다 학생들의 이해

도를 향상시키는 가를 알이 보기 위하여 7차례에 걸친 이해도 테스트를 통해 집단

간 episode 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험반이 7차례 모두에서 높은 점

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점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pisode 6, 9, 10, 11 등의 네 차례 문화교육에서는 두

집단간 이해도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episode 5에서는 p가 .021,

episode 7에서는 .039, 그리고 episode 8에서는 .025로 p<0.05, 즉 0.05의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서 이해도에 있어

실험반이 통제반 보다 이해도에서 전반적으로 다소간의 향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영어 표현능력에 미친 영향

영어수업에서 전통적 구두설명 방식의 문화교육보다 웹 활용 문화교육이 학생들

의 영어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7차례의 영어 표현능력 테스

트에서 얻어진 점수를 총점으로 합하여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영어 표현능력 총점 비교

영역 집단 n M SD t df p

영어 실험반 38 45.82 13.54 .425 73 .674

표현능력 통제반 37 44.27 17.75

두 반의 7차례 영어 표현능력의 총점을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반이 45.82, 통

제반이 44.27로 실험반에서 1.55점 높았다. 그러나 p가 .674로서 유의 확률에서

p>0.05이므로 두 집단의 영어 표현능력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다. 전체 총점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웹 활용 문화교육이 구두 설명의 문화교육보다

영어 표현능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어 표현능력도 역시 개별

테스트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각

episode 별 영어 표현능력 테스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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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영어 표현능력 개별 비교

episode 집단 n M SD t df p

5
실험반 36 6.64 2.620 2.045 64 .045*

통제반 30 5.37 2.385

6
실험반 33 8.45 2.209 .464 62 .644

통제반 31 8.16 2.830

7
실험반 29 7.14 2.103 1.279 58 .206

통제반 31 6.26 3.151

8
실험반 32 7.09 1.729 -.523 62 .603

통제반 32 7.44 3.292

9
실험반 34 7.00 2.114 .336 68 .738

통제반 36 6.81 2.713

10
실험반 34 6.64 2.356 .217 66 .829

통제반 34 6.49 3.302

11
실험반 38 8.45 1.288 1.129 72 .265

통제반 36 7.89 2.692

(*p<0.05)

영어수업에서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전통적 구두설명 방식보다 학생들의 영어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테스트 점수를 분석한 결과, 7

차례의 영어 표현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점수의 차이로 비교해 볼 때 실험반이 6차

례에 걸쳐 통제반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통제 반에서 한 차례 높은 평균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점수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 보기위해 7차례

의 영 표현능력 테스트 결과를 t 검증하였다. 6차례의 테스트는 p>0.05로 나타나

0.05의 유의 수준에서 벗어났으나 .045의 유의 값을 보인 episode 5의 경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전

통적 구두설명 방식의 문화교육보다 학생들의 영어 표현능력 향상에 미친 효과는

평균 점수에 있어 전반적으로 약간의 향상을 가져온 가운데 한 차례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는 EFL 환경인 우

리나라를 비롯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국가에서는 주목 받는 영역이다. 그러

나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 문화권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웹을 활

용한 언어교육보다는 목표 문화지식의 습득 여부에 관한 연구들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영어권 국가이거나 홍콩과 같은 ESL 환경인 여타 국가 들은 언어 환경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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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므로 학생들 스스로가 웹상의 컨텐츠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웹을 사용하는 것이 언어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영

어교육 현실에 그대로 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겠다.

웹상의 자료들이 90%이상 영어로 되어 있는(김정렬, 2003) 현실을 감안 할 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의 현실에서 웹을 사용하면 목표어에 접하는 경험이

증가하여 영어능력 향상을 기 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웹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딪히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영어교육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얻기 어려 울 수 있다.

또한 웹 활용 문화교육에서 기대하는 언어능력 향상의 효과는 Postman(1995)의

지적처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중심에

두고 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 활용 문화교육을 통해 향상을 이루고

자 하는 구체적 언어영역을 정하여 교육하고 그것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영어능력을 측정한 아쉬움 있다.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선행계

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접근 방법으로서

웹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학습효과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구두 설명방식

의 문화교육과 웹을 사용한 문화교육이 문화지식 습득측면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 영어수업에서 웹 사용이 실제 언어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한가를 조사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문화지식 습득 측면에서는 웹을 활용한 방법이 구

두 설명방식 보다 학습자의 문화지식 향상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는 스스로 학

습을 강조하는 ICT 교육의 이론적 기저가 되는 구성주의 학습의 효과라 본다. 즉,

전달식 문화교육을 받는 것보다 문화내용을 웹에서 찾아 과제지에 기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문화내용이 기억되고 지식으로 남게 된 결과이다. 언어능력 향상에 미친

영향에서는, 전체 총점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7

차례의 개별 테스트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점수에서 웹을 활용한 실험반

이 통제반보다 다소 높은 가운데 실험반이 수업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3차례에서 이

해도의 향상을 이루었으며 영어표현능력 측면에서는 한 차례 향상이 있었다. 이러

한 연구의 결과로 웹 활용 문화교육이 언어능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리기

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웹과 문화교육, 그리고 언어능력의 향상과를 연계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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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바 없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인다. 한편, 영어를 외국어로 사

용하는 EFL 상황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웹 활용

이 영어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문화지식 습득에서 웹을

활용한 방법이 효과적이었던 결과에서 보듯,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언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휘라든지 혹은 영어능력의 네 가지 영역 중에서 향

상을 의도하는 영역을 택하여 웹상의 문화내용과 통합교육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방법론과 함께 교과내용과 부합하며 학생들의 흥미에 맞는 적

절한 문화내용의 선정과 언어능력 중에서 무엇을 측정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도구 개발이 후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

는 대학생들이 영어로 된 사이트를 통해 영어와 미국 문화를 함께 학습하도록 설계

된 국내 사이트를 찾았으나 불가능하였다. 대신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웹 사이트 중

에서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영어 사이트를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나, 대다수의 학생

들이 자신들의 실력보다 높은 영어문장을 접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져 오히려 학습

욕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웹 기반

문화교육을 통한영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에 맞는 영어

웹 사이트 개발이나, 영어 수준별 웹 기반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내의 많은 연구가들은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외국어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이

론만을 강조하며, 실제 효과적인가, 그렇다면 영어능력의 어떠한 측면에 효과적인가

하는 구체적인 연구물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영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목적, 그 접

근 방법으로서의 웹 활용은 궁극적으로 영어라는 언어의 능력 향상에 있다고 할 때

웹 활용과 영어능력 향상과를 연계한 연구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져야 할 필

요가 있다. 다만, 웹 활용 문화교육은 수업 준비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며, 전체 수

업시간을 웹 활용에 투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어수업

내에서 웹 활용에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자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관심 있는 집단과의 상호 자

료 교환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자료 수집은 영어수업에서의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가능케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교육에 웹을 사용하여 영어의 어떠한 측면을 향상토

록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계획과 더불어 웹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시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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